
쭐라삿짜까경
(Cūḷasaccakasutta-쌋짜까에 대한 작은 경, 맛지마니까야 M35, 전재성님역)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 베쌀리 시의 마하바나에 있는 꾸따가라쌀라에 계셨다.

2. 그 때 니간타의 교도인 쌋짜까가 베쌀리 시에 살았는데, 그는 논쟁을 좋아하고 이론에 박학한 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베쌀리 시의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곤 했다.
“무릇 수행자나 성직자로서 승가를 이끌고, 대중을 이끌고, 무리의 스승으로, 또한 거룩한 이,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자라고 인정되더라도 나와 토론하여 논쟁하면, 떨지 않고 전율하지 않고 크게 감동 받지 않고, 겨드랑이에 땀을 흘리지 않는 자를 보지 못했다. 내가 무심한 기둥에다가 말을 걸어 논쟁을 해도 나와 토론하여 논쟁하면, 기둥도 떨고 전율하고 크게 감동 받을 것인데, 하물며 인간의 존재이랴.”

3. 그래서 니간타의 교도인 쌋짜까는 베쌀리 시에서 산책하며 거닐다가 존자 앗싸지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그는 존자 앗싸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존자 앗싸지에게 인사하고, 안부를 서로 주고받은 뒤에 한 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니간타의 교도인 쌋짜까는 존자 앗싸지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앗싸지여, 수행자 고따마는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일반적으로 수행자 고따마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전해집니까?”

4. “악기베싸나여, 이와 같이 수행자 고따마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수행자 고따마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수행승들이여, 물질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지각은 무상하다. 형성은 무상하다. 의식은 무상하다. 수행승들이여, 물질에는 자아가 없다. 느낌에는 자아가 없다. 지각에는 자아가 없다. 형성에는 자아가 없다. 의식에는 자아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일체의 것들에는 자아가 없다.’ 악기베싸나여, 이와 같이 수행자 고따마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수행자 고따마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앗싸지여, 수행자 고따마가 그와 같이 설하는 것을 들으면, 참으로 우리들은 불쾌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라도 어느 때에라도 그 고따마와 함께 만나서, 함께 어떠한 논쟁이라도 할 수 있으며, 그를 그 삿된 견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이때에 오백 명의 릿차비 인들이 어떤 볼 일이 있어 회의소에 모여들었다. 니간타의 교도인 쌋짜까는 릿차비 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릿차비 인들에게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릿차비 인들이여, 어서 오십시오, 릿차비 인들이여, 지금 우리는 수행자 고따마와 함께 토론을 할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수행자 고따마가 잘 알려진 제자 중의 한 분인 수행승 앗싸지가 확언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이 주장하면,

1) 마치 힘 센 사람이 숫양을 그 긴 머리채를 잡아 이리로 끌어당기고 저리로 끌어당기고 이리저리 돌리듯, 나는 논쟁에서 수행자 고따마를 이리로 끌어당기고 저리로 끌어당기고 이리저리 돌릴 것입니다.
2) 또한 마치 힘 센 양조 업자가 큰 거르는 체를 깊은 물통에 넣어 그 끝을 잡아 이리로 끌어당기고 저리로 끌어당기고 이리저리 돌리듯, 나는 논쟁에서 수행자 고따마를 이리로 끌어당기고 저리로 끌어당기고 이리저리 돌릴 것입니다.
3) 또한 마치 힘 센 주정 혼합사가 말총을 그 끝을 잡아 아래로 치고 위로 치고 밖으로 떨쳐내듯, 이와 같이 나는 논쟁에서 수행자 고따마를 아래로 흔들고 위로 흔들고 밖으로 떨쳐 낼 것입니다.
4) 또는 예순 살 먹은 코끼리가 깊은 연못에 들어가 싸나도비까라는 유희를 즐기듯이, 이와 같이 나는 수행자 고따마를 향해 싸나도비까라는 유희를 즐길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릿차비 인들이여. 어서 오십시오, 릿차비 인들이여. 지금 우리는 수행자 고따마와 함께 토론을 할 것입니다.”
6. 그러자 어떤 릿차비 인들은 말했다.
“수행자 고따마가 어떻게 니간타의 교도인 쌋짜까를 논파할 것인가? 참으로 니간타의 교도인 쌋짜까가 수행자 고따마를 논파할 것이다.”
어떤 릿차비 인들은 이와 같이 말했다.
“그 큰 소리 치는 니간타의 교도인 쌋짜까가 어떻게 수행자 고따마를 논파할 것인가? 참으로 수행자 고따마가 니간타의 교도인 쌋짜까를 논파할 것이다.”
그래서 니간타의 교도인 쌋짜까는 오백 명의 릿차비 인들에 둘러싸여 마하바나의 꾸따가라쌀라로 왔다.

7. 마침 많은 수행승들이 노천에서 거닐고 있었다. 이때에 니간타의 교도인 쌋짜까는 이들 수행승들이 있는 곳을 찾았다. 가까이 가서 그들 수행승들에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지금 그 존자 고따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그 존자 고따마를 만나고자 원합니다.” 
 “악기베싸나여, 세존께서는 마하바나에 들어가셔서 한 나무 밑에서 대낮의 안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8. 그래서 니간타의 교도인 쌋짜까는 많은 릿차비 인의 대중들과 함께 마하바나로 들어가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다가가서 세존과 함께 인사를 하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그들 릿차비 인들도, 어떤 자는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고, 또는 어떤 자는 함께 인사를 하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 쪽으로 물러앉고, 또는 어떤 자는 세존께 합장하고 한 쪽으로 물러앉고, 또는 어떤 자는 세존께 자신의 성명을 알리고 한 쪽으로 물러앉고, 또는 어떤 자는 말없이 한 쪽으로 물러앉았다.

9. 한 쪽으로 물러앉은 니간타의 교도인 쌋짜까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존자 고따마께서 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허락하시면, 저는 존자 고따마께 어떤 점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악기베싸나여, 원하는 대로 질문해 보십시오.”
“존자 고따마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일반적으로 수행자 고따마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전해집니까?”
“악기베싸나여, 나는 이와 같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수행승들이여, 물질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지각은 무상하다. 형성은 무상하다. 의식은 무상하다. 수행승들이여, 물질에는 자아가 없다. 느낌에는 자아가 없다. 지각에는 자아가 없다. 형성에는 자아가 없다. 의식에는 자아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모든 지어진 것은 무상하고 일체의 것에는 자아가 없다.’ 악기베싸나여, 나는 이와 같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10. “존자 고따마여, 나에게 비유가 떠오릅니다. 
 “악기베싸니여, 그것을 밝혀 보십시오.”
 “존자 고따마여, 마치 그들 성장, 번영, 성숙에 이르는 모든 종자류, 식물류가 땅에 의존하고 땅에 기초하여, 이와 같이 성장, 증가, 성숙에 이르듯이, 존자 고따마여, 마치 힘 드는 일이 행해진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이 땅에 의존하고 땅에 기초하여 행해지듯이, 이와 같이 존자 고따마여, 사람은 물질을 자아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물질에 기초하여 혹은 선 혹은 악을 일으키며, 사람은 느낌을 자아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느낌에 기초하여 혹은 선 혹은 악을 일으키며, 사람은 지각을 자아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지각에 기초하여 혹은 선 혹은 악을 일으키며, 사람은 형성을 자아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형성에 기초하여 혹은 선 혹은 악을 일으키며, 사람은 의식을 자아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의식에 기초하여 혹은 선 혹은 악을 일으킵니다.”
11.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물질은 나의 자아이다. 느낌은 나의 자아이다. 지각은 나의 자아이다. 형성은 나의 자아이다. 의식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존자 고따마여, 저는 참으로 ‘물질은 나의 자아이다. 느낌은 나의 자아이다. 지각은 나의 자아이다. 형성은 나의 자아이다. 의식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말합니다.”
“악기베싸나여, 그 많은 사람들이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악기베싸나여, 오히려 그대는 자신의 이론에 대하여 해명하십시오.”
“존자 고따마여, 저는 참으로 ‘물질은 나의 자아이다. 느낌은 나의 자아이다. 지각은 나의 자아이다. 형성은 나의 자아이다. 의식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합니다.”

12. “악기베싸나여, 그렇다면 나는 그대에게 이와 같은 것을 질문할 것입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그것에 대답해 보십시오.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치권을 가진 왕족의 왕은 마치 꼬쌀라 국의 빠쎄나디 왕이 그런 것처럼, 마치 마가다 국의 비데하 비의 아들 아자따쌋뚜가 그런 것처럼, 자신의 영토에서 살해되어야 하는 자를 살해하고 박멸되어야 하는 자를 박멸하고 또는 추방되어야 할 자를 추방할 힘이 있습니까?”
“존자 고따마여, 통치권을 가진 왕족의 왕은 마치 꼬쌀라국의 빠쎄나디 왕이 그런 것처럼, 마치 마가다 국의 비데하 비의아들 아자따쌋뚜가 그런 것처럼, 자신의 영토에서 살해되어야 하는 자를 살해하고, 박멸되어야 하는 자를 박멸하고, 또는 추방되어야 할 자를 추방할 힘이 있습니다. 존자 고따마여, 실로 이들 무리들도 집단들도 예를 들어 밧지 족도 말라 족도 자신의 영토에서 살해 되어야 하는 자를 살해하고 박멸되어야 하는 자를 박멸하고 또는 추방되어야 할 자를 추방할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통치권을 가진 왕족의 왕, 예를 들어 꼬쌀라 국의 빠쎄나디 왕이나 마가다 국의 왕 비데하 비의 아들 아자따쌋뚜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존자 고따마여, 그는 그것을 행할 것이고 그것을 행하기에도 적합합니다. "

13.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물질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합니다. 그대에게 그 물질에 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는 침묵했다. 두 번째에도 세존께서는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에게 물었다.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물질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합니다. 그대에게 그 물질에 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14. 두 번째에도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는 침묵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에게 말씀하셨다.
“악기베싸나여, 자, 해명해 보십시오. 그대는 지금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악기베싸나여, 여래가 여법하게 세 번 질문할 때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머리가 일곱 조각으로 터질 것입니다.” 
이때에 야차 바지라빠니가 불타고 불꽃이 이글거리고 빛을 방출하는 쇠로 된 금강저를 가지고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의 머리 위에 공중에서 서서 말하길 ‘악기베싸나여, 여래가 여법하게 세 번 질문했는데 답변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그대의 머리를 일곱 조각으로 터지게 할 것이다.’
세존과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는 그 야차 바지라빠니(vajirapāṇiṃ)를 보았다. 그러자 쌋짜까는 두려워하고 전율하고 몸에 털이 곤두서서 세존께 보호를 청하고, 세존께 피난을 청하고, 세존께 귀의를 청하며,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존자 고따마여, 제게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15.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물질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합니다. 그대에게 그 물질에 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존자 고따마여,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베싸나여, 잘 숙고하여 보십시오. 악기베싸나여, 잘 숙고하여 답변하십시오. 그대의 말은 앞은 뒤와 일치하지 않고 뒤는 앞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6.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느낌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합니다. 그대에게 그 느낌에 관하여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존자 고따마여,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베싸나여, 잘 숙고하여 보십시오. 악기베싸나여, 잘 숙고하여 답변하십시오. 그대의 말은 앞은 뒤와 일치하지 않고 뒤는 앞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7.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지각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합니다. 그대에게 그 지각에 관하여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존자 고따마여,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베싸나여, 잘 숙고하여 보십시오. 악기베싸나여, 잘 숙고하여 답변하십시오. 그대의 말은 앞은 뒤와 일치하지 않고 뒤는 앞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8.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형성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합니다. 그대에게 그 형성에 관하여 ‘나의 형성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존자 고따마여,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베싸나여, 잘 숙고하여 보십시오. 악기베싸나여, 잘 숙고하여 답변하십시오. 그대의 말은 앞은 뒤와 일치하지 않고 뒤는 앞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9.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의식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합니다. 그대에게 그 의식에 관하여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존자 고따마여,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베싸나여, 잘 숙고하여 보십시오. 악기베싸나여, 잘 숙고하여 답변하십시오. 그대의 말은 앞은 뒤와 일치하지 않고 뒤는 앞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0.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까, 즐거운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21.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느낌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까, 즐거운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22.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각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까, 즐거운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23.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성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까, 즐거운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24.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식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까, 즐거운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25.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괴로운 것에 집착하고 괴로운 것에 의존하고 괴로운 것에 탐착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보는 자는 스스로 괴로운 것에 대하여 두루 알고 괴로운 것을 부수어버리고 지내는 것입니까?”
“존자 고따마여,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존자 고따마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6.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괴로운 것에 집착하지 않고 괴로운 것에 의존하지 않고 괴로운 것에 탐착하지 않아 괴로운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존자 고따마여,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존자 고따마여, 그렇습니다.”

27. “악기베싸나여, 예를 들어, 나무심이 필요해서 나무심을 구하려고 나무심을 찾아 돌아다니던 사람이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숲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커다란 바르고 싱싱하고 아주 높이 자란 파초줄기를 보았다고 합시다. 그가 그것을 뿌리에서 자르고, 뿌리에서 자르고 나서 꼭지에서 자르고, 꼭지에서 자르고 나서 잎의 껍질을 벗겨낸다고 합시다. 그가 거기서 입의 껍질을 벗겨낸다고 해도 거기서 나무껍질도 찾지 못할 것인데 어디에서 나무심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악기베싸나여, 이와 같이 그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규명하고 반문하고 힐문하자, 그대는 스스로 텅비고 공허해지고 패했습니다.”

28.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베쌀리 시의 대중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무릇 수행자나 성직자로서 승단을 이끌고, 대중을 이끌고, 무리의 스승으로, 또한 거룩한 이,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자라고 인정되더라도, 나와 토론하여 논쟁하면, 떨지 않고 전율하지 않고 크게 감동 받지 않고, 겨드랑이에 땀을 흘리지 않는 자를 보지 못했다. 내가 무심한 기둥에다가 말을 걸어 논쟁을 해도, 나와 토론하여 논쟁하면, 기둥도 떨고 전율하고 크게 감동 받을 것인데, 하물며 인간의 존재이랴.’라고 말입니다. 악기베싸나여, 그런데 그대의 많은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려 윗옷을 지나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악기베싸나여, 그러나 나에게는 땀이 흐르지 않습니다.”

29. 세존께서는 그 곳의 대중에게 황금색의 몸을 나타내 보였으나, 그러나 이와 같이 이야기를 듣고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는 침묵하고 얼굴을 붉히고 어깨를 떨구고 머리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대꾸 없이 앉아 있었다.

30. 마침 리차비 족의 둠무카가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가 침묵하고 얼굴을 붉히고 어깨를 떨구고 머리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대꾸 없는 것을 알고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게 비유가 떠오릅니다.”
“둠무카여, 어떻게 떠오르는지 말해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예를 들어 마을이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연못이 있고 거기에 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많은 소년 또는 소녀가 그 마을에서 나와 그 연못을 찾았다고 합시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 게를 물위로 잡아내어 마른 땅위에 두었다고 합시다. 세존이시여, 만약 그 게가 매번 집게발을 디디려고 하면, 그들 소년이나 소녀들이 나무 조각이나 자갈로 그것을 자르고 부러뜨리고 산산조각 낸다고 합시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되면, 그 게는 자신의 모든 집게발이 잘려지고 부러지고 산산조각 나서 이전과 같이 다시는 연못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가 지닌 왜곡, 모순, 편견은 어떠한 것이든지 세존에 의해서 완전히 잘려지고 부러지고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는 이제 다시는 세존께 논쟁을 하겠다고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는 릿차비족의 둠무카에게 이처럼 말했다.
“그대 둠무카여, 기다리라. 그대 둠무카여, 기다리라. 우리는 그대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자 고따마와 말하고 있는 것이다.”

31. “존자 고따마여, 우리와는 다른 범용한 그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말하는 것에 관여치 마십시오. 나는 희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자 고따마의 제자는 어떻게 스승의 가르침을 전하고, 스승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의심을 끊고, 혼란을 제거하고, 두려움 없음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에 의존합니까?”

32. “악기베싸나여, 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는 어떠한 물질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물질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써 관찰합니다.

33. 또한 어떠한 느낌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느낌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써 관찰합니다.

34. 또한 어떠한 지각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지각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써 관찰합니다.

35. 또한 어떠한 형성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형성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써 관찰합니다.

36. 또한 어떠한 의식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의식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써 관찰합니다. 악기베싸나여, 나의 제자는 이와 같이 가르침을 전하고, 훈계를 받아들이고, 의심을 끊고, 혼란을 제거하고, 두려움 없음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에 의존합니다.”

37. “존자 고따마여, 수행승은 어떻게 번뇌를 부수고, 수행이 원만하고, 할 일을 해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이상을 실현하고, 존재의 속박을 끊고, 바르고 원만한 지혜로 해탈한 거룩한 이가 됩니까?”

38. “악기베싸나여, 이 세상에서 수행승은 어떠한 물질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물질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 관찰함으로써 집착 없이 해탈합니다.

39. 또한 어떠한 느낌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느낌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 관찰함으로써 집착 없이 해탈합니다.

40. 또한 어떠한 지각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지각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 관찰함으로써 집착 없이 해탈합니다.

41. 또한 어떠한 형성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형성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 관찰함으로써 집착 없이 해탈합니다.

42. 또한 어떠한 의식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의식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 관찰함으로써 집착 없이 해탈합니다.

43. 악기베싸나여, 수행승은 이와 같이 번뇌를 부수고, 수행이 원만하고, 할 일을 해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이상을 실현하고, 존재의 속박을 끊고, 바르고 원만한 지혜로 해탈한 거룩한 이가 됩니다. 
악기베싸나여, 이렇게 해탈한 수행승은 세 가지 위없음, 즉 위없는 견해, 위없는 도닦음, 위없는 해탈을 성취합니다. 악기베싸나여, 이와 같이 해탈한 수행승은 여래를 ‘깨달은 세존께서는 깨달음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한다. 단련된 세존께서는 단련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한다. 평화로운 세존께서는 평화를 위하여 가르침을 설한다. 건너간 세존께서는 건너감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한다. 완전히 열반을 얻은 세존께서는 완전한 열반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한다.’라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합니다.”(건너가면서 건너게 해준다라고 해석하면 안될까?)

44. 이처럼 말씀하시자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존자 고따마여, 우리가 존자 고따마와 대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으로 무례하고 참으로 무모했습니다. 존자 고따마여, 설령 어떤 사람이 미친 코끼리를 공격하고서 안전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존자 고따마를 공격하고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존자 고따마여, 설사 어떤 사람이 타오르는 불더미를 공격하고서는 안전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존자 고따마를 공격하고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존자 고따마여, 설사 어떤 사람이 맹독이 있는 독사를 공격하고서는 안전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존자 고따마를 공격하고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존자 고따마여, 우리가 존자 고따마와 대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으로 무례하고 참으로 무모했습니다. 존자 고따마여,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45. 그러자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는 세존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그들 릿차비 인들에게 알렸다. “수행자 고따마를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내일 공양에 초대했으므로 그대들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그들 릿차비 인들은 그 날 밤새도록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에게 오백 솥 분량의 음식을 실어 날랐다. 그리고 니간타 교도 쌋짜까는 자신의 정원에 훌륭한 씹을 음식과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는 세존께 “존자 고따마여, 때가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46. 그래서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의 승원을 찾아갔다. 다가가서 마련해 놓은 자리에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앉았다. 그러자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는 세존을 비롯한 수행승들에게 손수 씹을 음식과 먹을 음식으로 공양하고 그들을 기쁘게 했다. 한 쪽으로 물러앉은 니간타의 교도 쌋짜까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존자 고따마여, 이와 같은 보시가 가져오는 공덕이나 위대한 보시의 과보가 있다면, 그것은 보시하는 사람의 행복이 되길 빕니다.”
 “악기베싸나여,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성냄을 떠나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떠나지 못한,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보시를 하더라도 그 공덕은 보시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악기베싸나여, 탐욕을 떠나고 성냄을 떠나고 어리석음을 떠난, 나와 같은 자에게 보시를 하면 그 보시를 베푼 공덕은 그대의 것이 될 것입니다.”


Suttantapiṭake 
Majjhimanikāyo 
Mūlapaṇṇāsako 
4. Mahāyamak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1.4.5. 
(35) Cūḷasaccakasuttaṃ
1. Evaṃ me su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vesāliyaṃ viharati mahāvane kuṭāgārasālāya. Tena kho pana samayena saccako nigaṇṭhaputto vesāliyaṃ paṭivasati bhassappavādiko4 paṇḍitavādo sādhusammato bahujanassa. So vesāliyaṃ parisatiṃ5 evaṃ vācaṃ bhāsati: " nāhaṃ taṃ passāmi samaṇaṃ vā brāhmaṇaṃ vā saṅghiṃ gaṇiṃ gaṇācariyaṃ, api6 arahantaṃ sammāsambuddhaṃ paṭijānamānaṃ, yo mayā vādena vādaṃ samāraddho na saṅkampeyya na sampakampeyya na sampavedheyya, yassa na kacchehi sedā mucceyyuṃ.- 
---------------------- 
1. Paraloko sīmu.[PTS] 2. Vinaṭṭhikataṃ,machasaṃ. 3. Pattatthā"tipi pāṭho aṭṭhakathā, pattattha, machasaṃ.[PTS] 4. Bhassappavādako, machasaṃ 5. Parisati,machasaṃ. 6. Api ca, machasaṃ. Syā. 
[BJT Page 542] [\x 542/] 
Thūṇañce pahaṃ1 acetanaṃ vādena vādaṃ samārabheyyaṃ, sāpi mayā vādena vādaṃ samāraddhā2 saṅkampeyya sampakampeyya sampavedheyya. Ko pana vādo manussabhūtassā"ti. 
2. Atha kho āyasmā assaji pubbanhasamayaṃ nivāsetvā pattacīvaraṃ ādāya vesāliṃ piṇḍāya pāvisi. Addasā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vesāliyaṃ jaṅghāvihāraṃ anucaṅkamamāno [PTS Page 228] [\q 228/] anuvicaramāno āyasmantaṃ assajiṃ dūratova āgacchantaṃ. Disvāna yenāyasmā assaji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āyasmatā assajinā saddhiṃ sammodiṃ. Sammodanīyaṃ kathaṃ sārāṇīyaṃ3 vītisāretvā ekamantaṃ aṭṭhāsi. Ekamantaṃ ṭhito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āyasmantaṃ assajiṃ etadavoca: 
"Kathaṃ pana bho assaji samaṇo gotamo sāvake vineti, kathambhāgā ca pana samaṇassa gotamassa sāvakesu anusāsanī bahulā pavattatī"ti. 
Evaṃ kho aggivessana bhagavā sāvake vineti, evambhāgā ca pana bhagavato sāvakesu anusāsanī bahulā pavattati: 
"Rūpaṃ bhikkhave aniccaṃ, vedanā aniccā, saññā aniccā, saṅkhārā aniccā, viññāṇaṃ aniccaṃ. Rūpaṃ bhikkhave anattā, vedanā anattā, saññā anattā, saṅkhārā anattā, viññāṇaṃ anattā. Sabbe saṅkhārā aniccā, sabbe dhammā anattā"ti. 
Evaṃ kho aggivessana bhagavā sāvake vineti. Evambhāgā ca pana bhagavato sāvakesu anusāsanī bahulā pavattatīti. 
" Dussutaṃ vata bho assaji assumha, ye mayaṃ evaṃ vādiṃ samaṇaṃ gotamaṃ assumha. Appevanāma mayaṃ kadāci karahaci tena bhotā gotamena saddhiṃ samāgaccheyyāma, appevanāma siyā kocideva kathāsallāpo, appevanāma tasmā pāpakā diṭṭhigatā viveceyyāmā"ti. 
3. Tena kho pana samayeta pañcamattāni licchavisatāni santhāgāre sannipatitāni honti kenacideva karaṇīyena. Atha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yena te licchavī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te licchavī etadavoca: 
" Abhikkamantu bhonto licchavī! Abhikkamantu bhonto licchavī! Ajja me samaṇena gotamena saddhiṃ kathāsallāpo bhavissati. Sace me samaṇo gotamo tathā patiṭṭhissati, yathāssa4 me ñātaññatarena sāvakena assajinā nāma bhikkhunā patiṭṭhitaṃ, seyyathāpi nāma balavā puriso dīghalomikaṃ eḷakaṃ lomesu gahetvā ākaḍḍheyya parikaḍḍheyya samparikaḍḍeyya, evamevāhaṃ samaṇaṃ gotamaṃ vādena vādaṃ ākaḍḍhissāmi parikaḍḍhissāmi samparikaḍḍhissāmi. - 
---------------------- 
1. Thūnaṃ pāhaṃ, machasaṃ. 2. Sopi mayā vādena vādaṃ samāraddho, machasaṃ, 3. Sāraṇīyaṃ, machasaṃ 4. Yathāca me, machasaṃ - syā. 
[BJT Page 544] [\x 544/] 
Seyyathāpi nāma balavā soṇḍikākammakaro mahantaṃ soṇḍikākilañjaṃ gambhīre udakarahade pakkhipitvā kaṇṇe gahetvā ākaḍḍheyya parikaḍḍheyya samparikaḍḍheyya, evamevāhaṃ samaṇaṃ gotamaṃ vādena vādaṃ ākaḍḍhissāmi parikaḍḍhissāmi samparikaḍḍhissāmi. Seyyathāpi nāma balavā soṇḍikādhutto [PTS Page 229] [\q 229/] vālaṃ kaṇṇe gahetvā odhuneyya niddhuneyya nicchodeyya,1 evamevāhaṃ samaṇaṃ gotamaṃ vādena vādaṃ odhunissāmi niddhunissāmi nicchodessāmi. Seyyathāpi nāma kuñjaro saṭṭhihāyano gambhīraṃ pokkharaṇiṃ ogahetvā2. Saṇadhovikaṃ3 nāma kīḷitajātaṃ kīḷati, evamevāhaṃ samaṇaṃ gotamaṃ saṇadhovikaṃ maññe kīḷitajātaṃ kīḷissāmi. Abhikkamantu bhonto licchavī! Abhikkamantu bhonto licchavī! Ajja me samaṇena gotamena saddhiṃ kathāsallāpo bhavissatī "ti. 
4. Tatrekacce licchavī evamāhaṃsu: " kiṃ samaṇo gotamo saccakassa nigaṇṭhaputtassa vādaṃ āropessati, atha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samaṇassa gotamassa vādaṃ āropessatī"ti. Ekacce licchavī evamāhaṃsu: " kiṃ so bhavamāno saccako nigaṇṭhaputto4 bhagavato vādaṃ āropessati, atha kho bhagavā saccakassa nigaṇṭhaputtassa vādaṃ āropessatī"tī. 
5. Atha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pañcamattehi licchavisatehi parivuto yena mahāvanaṃ kūṭāgārasālā tenupasaṅkami. Tena kho pana samayena sambahulā bhikkhū abbhokāse caṅkamanti. Atha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yena te bhikkhū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te bhikkhū etadavoca: kahaṃ nu kho bho etarahi so bhavaṃ gotamo viharati? Dassanakāmā hi mayaṃ taṃ bhavantaṃ gotamanti. " Esaggivessana bhagavā mahāvanaṃ ajjhogahetvā aññatarasmiṃ rukkhamūle divāvihāraṃ nisinno"ti. 
6. Atha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mahatiyā licchaviparisāya saddhiṃ mahāvanaṃ ajjhogahetvā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bhagavatā saddhiṃ sammodi. Sammodanīyaṃ kathaṃ sārāṇīyaṃ vītisāretvā ekamantaṃ nisīdi. Tepi kho licchavī appekacce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nisīdiṃsu. Appekacce bhagavatā saddhiṃ sammodiṃsu. Sammodanīyaṃ kathaṃ sārāṇīyaṃ vītisāretvā ekamantaṃ nisīdiṃsu. Appekacce yena bhagavā tenañjaliṃ panāmetvā ekamantaṃ nisīdiṃsu. Appekacce bhagavato santike nāmagottaṃ sāvetvā ekamantaṃ nisīdiṃsu. Appekacce tuṇhībhūtā ekamantaṃ nisīdiṃsu. Ekamantaṃ nisinno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bhagavantaṃ etadavoca: puccheyyāhaṃ bhavantaṃ gotamaṃ kañcideva desaṃ, sace me bhavaṃ gotamo okāsaṃ karoti pañhassa veyyākaraṇāyāti. " Pucchaggivessana [PTS Page 230] [\q 230/] yadākaṅkhasī"ti. 
----------------------- 
1. Nipphoṭeyya machasaṃ - nippoṭeyya, syā. - Nicchādeyya, [PTS] 2. Ogāhetvā, machasaṃ. Ogahitvā,[PTS] 3. Saṇadhopikaṃ, sī. 4. Kiṃ so bhavamāno saccako nigaṇṭhaputto yo, machasaṃ,syā. Kiṃ so bhavamāno saccako nigaṇṭhaputto so.Sī. 
[BJT Page 546] [\x 546/] 
7. "Kathaṃ pana bhavaṃ gotamo sāvake vineti, kathambhāgā ca pana bhoto gotamassa sāvakesu anusāsanī bahulā pavattatī"tī. 
Evaṃ kho ahaṃ aggivessana sāvake vinemi, evambhāgā ca pana me sāvakesu anusāsanī bahulā pavattati: rūpaṃ bhikkhave aniccaṃ, vedanā aniccā, saññā aniccā, saṅkhārā aniccā, viññāṇaṃ aniccaṃ. Rūpaṃ bhikkhave anattā, vedanā anattā, saññā anattā, saṅkhārā anattā, viññāṇaṃ anattaṃ. Sabbe saṅkhārā aniccā, sabbe dhammā anattāti. Evaṃ kho ahaṃ aggivessana sāvake vinemi, evambhāgā ca pana me sāvakesu anusāsanī bahulā pavattatīti. 
8. " Upamā maṃ bho gotama paṭibhātī"ti. "Paṭibhātu taṃ aggivessanā"ti bhagavā avoca. 
"Seyyathāpi bho gotama ye kecime bījagāmabhūtagāmā vuddhiṃ virūḷhiṃ vepullaṃ āpajjanti, sabbe te paṭhaviṃ nissāya paṭhaviyaṃ patiṭṭhāya evamete bījagāmabhūtagāmā vuddhiṃ virūḷhiṃ vepullaṃ āpajjanti. Seyyathāpi vā pana bho gotama ye kecime balakaraṇīyā kammantā karīyanti, sabbe te paṭhaviṃ nissāya paṭhaviyaṃ patiṭṭhāya evamete balakaraṇīyā kammantā karīyanti. Evameva kho bho gotama rūpattāyaṃ purisapuggalo rūpe patiṭṭhāya puññaṃ vā apuññaṃ vā pasavati. Vedanattāyaṃ purisapuggalo vedanāyaṃ patiṭṭhāya puññaṃ vā apuññaṃ vā pasavati. Saññattāyaṃ purisapuggalo saññāyaṃ patiṭṭhāya puññaṃ vā apuññaṃ vā pasavati. Saṅkhārattāyaṃ purisapuggalo saṅkhāresu patiṭṭhāya puññaṃ vā apuññaṃ vā pasavati. Viññāṇattāyaṃ purisapuggalo viññāṇe patiṭṭhāya puññaṃ vā apuññaṃ vā pasavatī"ti. 
9. Nanu tvaṃ aggivessana evaṃ vadesi: " rūpaṃ me attā, vedanā me attā, saññā me attā, saṅkhārā me attā, viññāṇaṃ me attā" ti. 
"Ahaṃ hi bho gotama evaṃ vadāmi: rūpaṃ me attā, vedanā me attā, saññā me attā, saṅkhārā me attā, viññāṇaṃ me attāti. Ayañca mahatī janatā"ti. 
Kiṃ hi te aggivessana mahatī janatā karissati iṅgha tvaṃ aggivessana sakaṃyeva vādaṃ nibbeṭhehī'ti. 
"Ahaṃ hi bho gotama evaṃ vadāmi: rūpaṃ me attā, vedanā me attā, saññā me attā, saṅkhārā me attā, viññāṇaṃ me attā"ti. 
[BJT Page 548] [\x 548/] 
10. Tena hi aggivessana taṃ yevettha paṭipucchissāmi. Yathā te khameyya, tathā naṃ byākareyyāsi. Taṃ [PTS Page 231] [\q 231/] kiṃ maññasi aggivessana, vatteyya rañño khattiyassa muddhāvasittassa1 sakasmiṃ vijite vaso: ghātetāyaṃ vā ghātetuṃ, jāpetāyaṃ vā jāpetuṃ, pabbājetāyaṃ vā pabbājetuṃ- seyyathāpi rañño pasenadissa kosalassa, seyyathāpi vā pana rañño māgadhassa ajātasattussa vedehiputtassāti? 
"Vatteyya bho gotama rañño khattiyassa muddhāvasittassa sakasmiṃ vijite vaso: ghātetāyaṃ vā ghātetuṃ, jāpetāyaṃ vā jāpetuṃ, pabbājetāyaṃ vā pabbājetuṃ - seyyathāpi rañño pasenadissa kosalassa, seyyathāpi vā pana rañño māgadhassa ajātasattussa vedehiputtassa. Imesampi hi bho gotama saṅghānaṃ gaṇānaṃ - seyyathīdaṃ: vajjīnaṃ, mallānaṃ vattati sakasmiṃ vijite vaso: ghātetāyaṃ vā ghātetuṃ, jāpetāyaṃ vā jāpetuṃ, pabbājetāyaṃ vā pabbājetuṃ. Kiṃ pana rañño khattiyassa muddhāvasittassa seyyathāpi rañño pasenadissa kosalassa seyyathāpi vā pana rañño māgadhassa ajātasattussa vedehi puttassa?Vatteyya bho gotama, vattituñca marahatī"ti. 
11.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yaṃ tvaṃ evaṃ vadesi: rūpaṃ me attāti, vattati te tasmiṃ rūpe vaso: evaṃ me rūpaṃ hotu, evaṃ me rūpaṃ mā ahosīti? Evaṃ vutte saccako nigaṇṭhaputto tuṇhī ahosi. 
Dutiyampi kho bhagavā saccakaṃ nigaṇṭhaputtaṃ etadavoca: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yaṃ tvaṃ evaṃ vadesi: rūpaṃ me attāti, vattati te tasmiṃ rūpe vaso: evaṃ me rūpaṃ hotu, evaṃ me rūpaṃ mā ahosīti? Dutiyampi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tuṇhī ahosi. 
Atha kho bhagavā saccakaṃ nigaṇṭhaputtaṃ etadavoca: byākarohi'dāni aggivessana, nadāni te tuṇhībhāvassa kālo. Yo koci aggivessana tathāgatena yāvatatiyaṃ sahadhammikaṃ puṭṭho na byākaroti, etthevassa sattadhā muddhā phalatīti. 
12. Tena kho pana samaye vajirapāṇī yakkho āyasaṃ vajiraṃ ādāya ādittaṃ sampajjalitaṃ sajotibhūtaṃ saccakassa nigaṇṭhaputtassa uparivehāsaṃ ṭhito hoti: " sacāyaṃ saccako nigaṇṭhaputto bhagavatā yāvatatiyaṃ sahadhammikaṃ pañhaṃ puṭṭho na byākarissati. Etthevassa sattadhā muddhaṃ phālessāmī"ti. 
------------------------ 
1. Muddhābhisittassa, machasaṃ. 
[BJT Page 550] [\x 550/] 
Taṃ kho pana vajirapāṇiṃ yakkhaṃ bhagavā ceva passati, saccako ca nigaṇṭhaputto. Atha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bhīto saṃviggo lomahaṭṭhajāto [PTS Page 232] [\q 232/] bhagavantaṃyeva tāṇaṃ gavesī, bhagavantaṃ etadavoca: pucchatu maṃ bhavaṃ gotamo, byākarissāmīti. 
13.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yaṃ tvaṃ evaṃ vadesi: rūpaṃ me attāti, vattati te tasmiṃ rūpe vaso " evaṃ me rūpaṃ hotu. Evaṃ me rūpaṃ mā ahosi" ti. " No hidaṃ bho gotama." Manasi karohi aggivessana, manasi karitvā kho aggivessana byākarohi, na kho te sandhīyati purimena vā pacchimaṃ, pacchimena vā purimaṃ.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yaṃ tvaṃ evaṃ vadesi: vedanā me attāti, vattati te tāyaṃ vedanāyaṃ vaso " evaṃ me vedanā hotu. Evaṃ me vedanā mā ahosi"ti. " No hidaṃ bho gotama." Manasi karohi aggivessana, manasi karitvā kho aggivessana byākarohi. Na kho te sandhīyati purimena vā pacchimaṃ, pacchimena vā purimaṃ.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yaṃ tvaṃ evaṃ vadesi: saññā me attāti, vattati te tāyaṃ saññāyaṃ vaso " evaṃ me saññā hotu. Evaṃ me saññā mā ahosi"ti. " No hidaṃ bho gotama." Manasi karohi aggivessana, manasi karitvā kho aggivessana byākarohi. Na kho te sandhīyati purimena vā pacchimaṃ, pacchimena vā purimaṃ.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yaṃ tvaṃ evaṃ vadesi: saṅkhārā me attāti, vattati te tāsu saṅkhāresu vaso "evaṃ me saṅkhārā hontu. Evaṃ me saṅkhārā mā ahesunti. " No hidaṃ bho gotama." Manasi karohi aggivessana, manasi karitvā kho aggivessana byākarohi. Na kho te sandhīyati purimena vā pacchimaṃ, pacchimena vā purimaṃ.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yaṃ tvaṃ evaṃ vadesi: viññāṇaṃ me attāti, vattati te tasmiṃ viññāṇe vaso " evaṃ me viññāṇaṃ hotu. Evaṃ me viññāṇaṃ mā ahosi"ti. " No hidaṃ bho gotama." Manasi karohi aggivessana, manasi karitvā kho aggivessana byākarohi. Na kho te sandhīyati purimena vā pacchimaṃ, pacchimena vā purimaṃ. 
[BJT Page 552] [\x 552/] 
14.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rūpaṃ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aniccaṃ bho gotama.'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ā taṃ sukhaṃ vāti. 'Dukkhaṃ bho gotama.'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ipariṇāmadhammaṃ kallannu taṃ samanupassituṃ: etaṃ mama, esohamasmi, eso me attāti. 'No hidaṃ bho gotama.'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vedanā niccā vā aniccā vāti ' aniccā bho gotama.'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ā taṃ sukhaṃ vāti. 'Dukkhaṃ bho gotama.'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ipariṇāmadhammaṃ kallannu taṃ samanupassituṃ: etaṃ mama, esohamasmi, eso me attāti.'No hidaṃ bho gotama.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saññā niccā vā aniccā vāti 'aniccā bho gotama.'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ā taṃ sukhaṃ vāti. 'Dukkhaṃ bho gotama.'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ipariṇāmadhammaṃ kallannu taṃ samanupassituṃ: etaṃ mama, esohamasmi, eso me attāti. 'No hidaṃ bho gotama.'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saṅkhārā niccā vā aniccā vāti ' aniccā bho gotama.'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ā taṃ sukhaṃ vāti. 'Dukkhaṃ bho gotama.'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ipariṇāmadhammaṃ kallannu taṃ samanupassituṃ: etaṃ mama, esohamasmi, eso me attāti.'No hidaṃ bho gotama.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viññāṇaṃ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aniccaṃ bho gotama.'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ā taṃ sukhaṃ vāti. 'Dukkhaṃ bho gotama.'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ipariṇāmadhammaṃ kallannu taṃ samanupassituṃ: etaṃ mama, esohamasmi, [PTS Page 233] [\q 233/] eso me attāti. 'No hidaṃ bho gotama. 
15.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yo nu kho dukkhaṃ allīno dukkhaṃ upagato dukkhaṃ ajjhosito, dukkhaṃ " etaṃ mama, eso hamasmi, eso me attā"ti samanupassati, api nu kho so sāmaṃ vā dukkhaṃ parijāneyya, dukkhaṃ vā parikkhepetvā vihareyyāti. " Kiṃ hi siyā bho gotama, no hidaṃ bho gotamā"ti.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na nu tvaṃ evaṃ sante dukkhaṃ allīno dukkhaṃ upagato dukkhaṃ ajjhosito, dukkhaṃ " etaṃ mama, esohamasmi, eso me attā"ti samanupassasīti? " Kiṃ hi no siyā bho gotama, evamidaṃ bho gotamā"ti.1 
16. Seyyathāpi aggivessana, puriso sāratthiko sāragavesī sārapariyesanaṃ caramāno tikhiṇaṃ2 kuṭhāriṃ ādāya vanaṃ paviseyya so tattha passeyya mahantaṃ kadalikkhandhaṃ ujuṃ navaṃ akukkukajātaṃ,3 tamenaṃ mūle chindeyya, mūle chetvā agge chindeyya, agge chetvā pattavaṭṭiṃ vinibbhujeyya, so tattha pattavaṭṭiṃ vinibbhujanto, pheggumpi nādhigaccheyya, kuto sāraṃ. Evameva kho tvaṃ aggivessana mayā sakasmiṃ vāde samanuyuñjiyamāno samanugāhiyamāno4 samanubhāsiyamāno ritto tuccho aparaddho. 
17. Bhāsitā kho pana te esā aggivessana vesāliyaṃ parisatiṃ5 vācā" nāhantaṃ passāmi samaṇaṃ vā brāhmaṇaṃ vā saṅghiṃ gaṇiṃ gaṇācariyaṃ api6 arahantaṃ sammāsambuddhaṃ paṭijānamānaṃ, ye mayā vādena vādaṃ samāraddho na saṅkampeyya na sampakampeyya na sampavedheyya, yassa na kacchehi sedā mucceyyuṃ. Thūnaṃ cepahaṃ7 acetanaṃ vādena vādaṃ samārabheyyaṃ, sāpi mayā vādena vādaṃ samāraddhā saṅkampeyya sampakampeyya sampavedheyya, ko pana vādo manussabhūtassā"ti. 
---------------------- 
1. Kiṃ hi siyā bho gotama nohidaṃ bho gotamāti, sī, 2. Tiṇhaṃ, machasaṃ syā. - [PTS] 3.  Akukkuṭajātaṃ - syā. 4. Samanugāsiyamāno, - syā 5. Parisati, machasaṃ - syā 6. Api ca, machasaṃ, - syā 7. Thūṇa.Pāhaṃ,machasaṃ - thūṇañcepāhaṃ - syā. 
[BJT Page 554] [\x 554/] 
Tuyhaṃ kho panaggivessana appekaccāni sedaphusitāni nalāṭā muttāni1 uttarāsaṅgaṃ vinibhinditvā2 bhūmiyaṃ patiṭṭhitāni. " Mayhaṃ kho panaggivessana, natthi etarahi kāyasmiṃ sedo"ti. - Iti bhagavā tasmiṃ parisatiṃ suvaṇṇavaṇṇaṃ kāyaṃ vivari. [PTS Page 234] [\q 234/] 
Evaṃ vutte saccako nigaṇṭhaputto tuṇhībhūto maṅkubhūto pattakkhandho adhomukho pajjhāyanto appaṭibhāno nisīdi. 
18. Atha kho dummukho licchaviputto saccakaṃ nigaṇṭhaputtaṃ tuṇhībhūtaṃ maṅkubhūtaṃ pattakkhandhaṃ adhomukhaṃ pajjhāyantaṃ appaṭibhānaṃ viditvā bhagavantaṃ etadavoca: upamā maṃ bhagavā paṭibhātīti. 'Paṭibhātu taṃ dummukhā'ti bhagavā avoca: 
"Seyyathāpi bhante gāmassa vā nigamassa vā avidūre pokkharaṇī, tatrassa kakkaṭako, atha kho bhante sambahulā kumārakā vā kumārikā vā tamhā gāmā vā nigamā vā nikkhamitvā yena sā pokkharaṇī tenupasaṅkameyyuṃ, upasaṅkamitvā taṃ pokkharaṇiṃ ogahetvā taṃ kakkaṭakaṃ udakā uddharitvā thale patiṭṭhāpeyyuṃ, yaññadeva hi so bhante kakkaṭako aḷaṃ abhininnāmeyya, tantadeva te kumārakā vā kumārikā vā kaṭṭhena vā kaṭhalena vā saṃchindeyyuṃ sambhañjeyyuṃ sampalibhañjeyyuṃ, evaṃ hi so bhante kakkaṭako sabbehi aḷehi saṃchinnehi sambhaggehi sampalibhaggehi abhabbo taṃ pokkharaṇiṃ puna otarituṃ seyyathāpi pubbe. Evameva kho bhante yāni saccakassa nigaṇṭhaputtassa visūkāyitāni visevitāni vipphanditāni kānici kānici, tāni bhagavatā saṃchinnāni sambhaggāni sampalibhaggāni. Abhabbovadāni bhante saccako nigaṇṭhaputto puna bhagavantaṃ upasaṅkamituṃ yadidaṃ vādādhippāyo"ti, 
19 Evaṃ vutte saccako nigaṇṭhaputto dummukhaṃ licchaviputtaṃ etadavoca:" āgamehi tvaṃ dummukha, mukharosi tvaṃ dummukha.3 Na mayaṃ tayā saddhiṃ mantema. Idha mayaṃ bhotā gotamena saddhiṃ mantema." 
"Tiṭṭhatesā bho gotama, amhākañceva aññesañca puthusamaṇabrāhmaṇānaṃ vācā. Vilāpaṃ vilapitaṃ maññe. Kittāvatā nu kho bhoto gotamassa sāvako sāsanakaro hoti ovādapatikaro tiṇṇavicikiccho vigatakathaṅkatho vesārajjappatto aparappaccayo satthusāsane viharatī "ti.? 
----------------------- 
1. Nalāṭamuttāni, syā. 2. Vinibbhinditvā, syā. 3. Āgamehi tvaṃ dummukha, āgamehi tvaṃ dummukha-sīmu. 
[BJT Page 556] [\x 556/] 
20. Idha aggivessana mama sāvako yaṃ kiñci rūpaṃ atītānāgata paccuppannaṃ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oḷārikaṃ vā sukhumaṃ vā hīnaṃ vā paṇītaṃ vā yaṃ dūre santike vā, sabbaṃ rūpaṃ " netaṃ mama, neso hamasmi, na meso attā"ti [PTS Page 235] [\q 235/]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i. Yā kāci vedanā atītānāgatapaccuppannā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oḷārikā vā sukhumā vā hīnā vā paṇītā vā yā dūre santike vā, sabbā vedanā " netaṃ mama, neso 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i. Yā kāci saññā atītānāgatapaccuppannā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oḷārikā vā sukhumā vā hīnā vā paṇītā vā yā dūre santike vā, sabbā saññā " netaṃ mama, neso 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i. Ye keci saṅkhārā atītānāgatapaccuppannā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oḷārikā vā sukhumā vā hīnā vā paṇītā vā ye dūre santike vā, sabbe saṅkhārā " netaṃ mama, neso 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i. Yaṃ kiñci viññāṇaṃ atītānāgata paccuppannaṃ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oḷārikaṃ vā sukhumaṃ vā hīnaṃ vā paṇītaṃ vā yaṃ dūre santike vā, sabbaṃ viññāṇaṃ " netaṃ mama, neso 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i. Ettāvatā kho aggivessana mama sāvako sāsanakaro hoti ovādapatikaro. Tiṇṇavicikiccho vigatakathaṅkatho vesārajjappatto aparappaccayo satthusāsane viharatīti. 
21. "Kittāvatā pana bho gotama bhikkhu arahaṃ hoti khīṇāsavo vusitavā katakaraṇīyo ohitabhāro anuppattasadattho parikkhīṇabhavasaññojano sammadaññā vimutto"ti? 
Idha aggivessana bhikkhu yaṃ kiñci rūpaṃ atītānāgata paccuppannaṃ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oḷārikaṃ vā subumaṃ vā hīnaṃ vā paṇītaṃ vā yaṃ dūre sannike vā, sabbaṃ rūpaṃ 'netaṃ mama, neso 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isvā anupādā vimutto hoti. Yā kāci vedanā atītānāgata paccuppannā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oḷārikā vā sukhumā vā hīnā vā paṇītā vā yā dūre sannike vā, sabbā vedanā 'netaṃ mama, neso 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isvā anupādā vimutto hoti. Yā kāci saññā atītānāgata paccuppannā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oḷārikā vā sukhumā vā hīnā vā paṇītā vā yā dūre sannike vā, sabbā saññā 'netaṃ mama, neso 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isvā anupādā vimutto hoti. Ye keci saṅkhārā atītānāgata paccuppannā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oḷārikā vā sukhumā vā hīnā vā paṇītā vā ye dūre sannike vā, sabbe saṅkhārā 'netaṃ mama, neso hamasmi, nameso attā '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isvā anupādā vimutto hoti. Yaṃ kiñci viññāṇaṃ atītānāgata paccuppannaṃ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oḷārikaṃ vā sukhumaṃ vā hīnaṃ vā paṇītaṃ vā yaṃ dūre vā santike vā, sabbaṃ viññāṇaṃ ' netaṃ mama neso hamasmi, na me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isvā anupādā vimutto hoti. Ettāvatā kho aggivessana bhikkhu arahaṃ hoti khīṇāsavo vusitavā katakaraṇīyo ohitabhāro anuppattasadattho parikkhīṇabhavasaññojano sammadaññā vimutto. 
22. Evaṃ vimutta citto1 kho aggivessana bhikkhu tīhi anuttariyehi samannāgato hoti: dassanānuttariyena paṭipadānuttariyena vimuttānuttariyena. - 
----------------------- 
1. Vimutto, sīmu. 
[BJT Page 558] [\x 558/] 
Evaṃ vimuttacitto kho aggivessana bhikkhu tathāgataññeva sakkaroti, garukaroti, māneti, pūjeti " buddho so bhagavā bodhāya dhammaṃ deseti. Danto so bhagavā damathāya dhammaṃ deseti. Santo so bhagavā samathāya dhammaṃ deseti. Tiṇṇo so bhagavā taraṇāya dhammaṃ deseti. Parinibbuto so bhagavā parinibbānāya dhammaṃ desetī "ti. 
23. Evaṃ vutte saccako nigaṇṭhaputto bhagavantaṃ [PTS Page 236] [\q 236/] etadavoca: " mayameva bho gotama dhaṃsī, mayaṃ pagabbhā, ye mayaṃ bhavantaṃ gotamaṃ vādena vādaṃ āsādetabbaṃ amaññimha. Siyā hi bho gotama hatthippabhinnaṃ āsajja purisassa sotthibhāvo, na tveva bhavantaṃ gotamaṃ āsajja siyā purisassa sotthibhāvo. Siyā hi bho gotama pajjalitaṃ aggikkhandhaṃ āsajja purisassa sotthibhāvo, na tveva bhavantaṃ gotamaṃ āsajja siyā purisassa sotthibhāvo. Siyā hi bho gotama āsivisaṃ ghoravisaṃ āsajja purisassa sotthibhāvo, na tveva bhavantaṃ gotamaṃ āsajja siyā purisassa sotthibhāvo. Mayameva bho gotama dhaṃsī mayaṃ pagabbhā ye mayaṃ bhavantaṃ gotamaṃ vādena vādaṃ āsādetabbaṃ amaññimha. Adhivāsetu me bhavaṃ gotamo svātanāya bhattaṃ saddhiṃ bhikkhusaṅghenā"ti. Adhivāsesi bhagavā tuṇhībhāvena. 
24. Atha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bhagavato adhivāsanaṃ viditvā te licchavī āmantesi: " suṇantu me bhonto licchavī, samaṇo me gotamo nimannito svātanāya bhattena saddhiṃ bhikkhusaṅghena. Tena me abhihareyyātha yamassa patirūpaṃ maññeyyāthā"ti. Atha kho te licchavī tassā rattiyā accayena saccakassa nigaṇṭhaputtassa pañcamattāni thālipākasatāni bhattābhihāraṃ abhihariṃsu. Atha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sake ārāme paṇītaṃ khādanīyaṃ bhojanīyaṃ paṭiyādāpetvā bhagavato kālaṃ ārocāpesi: kālo bho gotama, niṭṭhitaṃ bhattanti. 
25. Atha kho bhagavā pubbanhasamayaṃ nivāsetvā pattacīvaraṃ ādāya yena saccakassa nigaṇṭhaputtassa ārāmo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paññatte āsane nisīdi saddhiṃ bhikkhusaṅghena. Atha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buddhapamukhaṃ bhikkhusaṅghaṃ paṇītena khādanīyena bhojanīyena sahatthā santappesi sampavāresi. Atha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bhagavantaṃ bhuttāviṃ onītapattapāṇiṃ aññataraṃ nīcaṃ āsanaṃ gah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o kho saccako nigaṇṭhaputto bhagavantaṃ etadavoca: yamidaṃ bho gotama dāne puññaṃ puññamahī ca, taṃ dāyakānaṃ sukhāya hotūti. " Yaṃ kho aggivessana tādisaṃ dakkhiṇeyyaṃ āgamma avītarāgaṃ avītadosaṃ avītamohaṃ, [PTS Page 237] [\q 237/] taṃ dāyakānaṃ bhavissati. Yaṃ kho aggivessana mādisaṃ dakkhiṇeyyaṃ āgamma vītarāgaṃ vītadosaṃ vītamohaṃ, taṃ tuyhaṃ bhavisasatī"ti. 
Cūlasaccakasuttaṃ pañcamaṃ.


Majjhima Nikāya I
4. 5. Cūlasaccakasuttaṃ
(35 ) The Shorter Discourse to Saccaka
I heard thus.
[bookmark: BM1]At one time the Blessed One lived in a peaked hall, in the Great forest in Vesāli. At that time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a clever disputant, considered wise by many lived in Vesāli. He would go about Vesāli saying. I do not see a recluse, a brahmin, a leader of a crowd, a teacher of a crowd, or one acknowledging he is perfect and rightfully enlightened not shivering, trembling and sweating when invited to a dispute by me. Even a lifeless pillar drawn to a dispute by me would shiver and tremble, so what of a human being. Then venerable Assaji putting on robes in the morning, taking bowl and robes entered Vsāli for alms.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walking and wandering for exercise saw venerable Assaji coming in the distance and approached venerable Assaji. exchanged friendly greetings and standing on a side said: "Good Assaji, how are the disciples of the recluse Gotama trained, and in what section are they given a lot of the training. Then venerable Assaji said, Aggivessana, the Blessed One gives his disciples a lot of advice and trains the disciples much in this section:"Bhikkhus, matter is impermanent. Feelings are impermanent. Perceptions are impermanent. Determinations are impermanent and consciousness is impermanent. Bhikkhus, matter is not self. Feelings are not self. Perceptions are not self. Determinations are not self, and consciousness is not self. All determinations are impermanent. All things are not self". [1] Aggivessana, the Blessed One advises the bhikkhus much on this and the training is much on this. Good Assaji, we heard something that should not be heard. If the recluse Gotama is of this view, indeed we should meet him for a conversation on this. To dispel doubts on this view.
At that time about five hundred Licchavis were assembled in the assembly hall for some purpose. Then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approached them and said: Come Licchavis, today there is a dispute between me and the recluse Gotama, If the recluse Gotama affirms this view of his disciple bhikkhu Assaji, we will draw the recluse Gotama to a dispute, pulling him about and dragging him about. Like a strong man taking a sheep by its long fleece, would pull it and drag it about. Or like a strong brewer of liqueur submerging a huge crater in a deep pond, would shake it about, and holding it by the ears would shake it about. In the same manner we would pull and drag about the recluse Gotama in a dispute. Like an elephant of sixty cubits, descending a deep pond, would enjoy the game of washing hemp. We would enjoy the game of washing hemp with the recluse Gotama. Come Licchavis, there will be a dispute between me and the recluse Gotama. Then a certain Licchavi would say. What has the recluse Gotama a dispute with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Or is it that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has a dispute with the recluse Gotama? Another Licchavi would say. What, is resplendent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drawing the recluse Gotama for a dispute? Or is the recluse Gotama drawing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for a dispute? Then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approached the gabled hall in the Great forest followed by about five hundred Licchavis At that time many bhikkhus were doing the walking meditation in the open. Then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approached those bhikkhus and asked. Where does good Gotama abide at this time, we like to see him. Aggivessana, the Blessed One has entered the great forest and is seated at the root of a tree to spend the day. Then Saccāka the son of Nigan. tha approached the Great forest and the Blessed One, exchanging friendly greetings with him sat on a side. Then some of those Licchavis worshipped the Blessed One and sat on a side Some exchanged friendly greetings and sat on a side, some clasped their hands in the direction of the Blessed One and sat on a side, some voiced their names and clans and sat on a side, and others sat on a side silently.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then said thus to the Blessed One. We would ask a certain question from good Gotama. If good Gotama would give us leave and would explain it to us. The Blessed One said, ask Aggivessana what you desire. How does good Gotama advise the disciples and in what sections are they given much training? Aggivessana, I advise and train my disciple much in this manner. "Bhikkhus, matter is impermanent. Feelings are impermanent. Perceptions and determinations are impermanent. Consciousness is impermanent. Bhikkhus, matter is not self. Feelings are not self. Perceptions and determinations are not self. Consciousness is not self. All determinations are impermanent. All things are not self. Aggivessana, I advise my disciples and train them much in this section. Good Gotama, a comparison occurs to me. Say it Aggivessana. Like these seed groups and vegetable groups that grow and develop, established and supported on earth. So also all powerful work, that has to be done, should be done, established and supported on earth. In the same manner this person, established in matter, with the material self accrues merit or demerit. This feeling person established in feelings accrues merit or demerit. The perceiving person established in perceptions accrues merit or demerit. The determining person established in determinations, accrues merit or demerit. The conscious person established in consciousness, accrues merit or demerit. Aggivessana, do you say Matter is my self. Feelings are my self. Perceptions are my self. Determinations are my self. Conscioussness is my self. ? Good Gotama, I say. matter is my self. Feelings are my self. Perceptions are my self. Determinations are my self. Consciousness is my self, so also this large crowd says it. What does this large crowd say about your view? You should dispute on your view. Good Gotama, I say, matter is my self. Feelings are my self. Perceptions are my self. Determinations are my self, and conscioussness is my self.
Then, I will cross question you on this and you may reply, as it pleases you. Aggivessana, do head anointed warrior kings like king Pasenadi of Kosala, king Ajātasattu of Magadha wield power over their kingdoms, to execute those that have to be executed, to produce those that have to be produced, and to banish those that have to be banished?Yes, good Gotama, the head anointed warrior kings such as king Pasenadi of Kosala and king Ajātasattu of Magadha wield power in their kingdoms to execute those that have to be executed, to produce those that have to be produced, and to banish those that have to be banished. Even the leaders, gathered here, of the Vajjis and Mallas, wield power in their kingdoms to execute those that have to be executed, to produce those that have to be produced and to banish those that have to be banished, so there are no doubts, about head anointed warrior kings, like king Pasenadi of Kosala and king Ajātasattu of Magadha. Aggivessana, you say matter is your self, do you wield power over that matter, as may my matter be thus and not thus? When this was said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became silent. For the second time, the Blessed One asked, Aggivessana, you say matter is your self, do you wield power over that matter, as may my matter be thus and not thus? For the second time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became silent. Then the Blessed One said, explain it, Aggivessana. It is not the time for you to be silent. If someone does not reply a rightful question asked by the Thus Gone One up to the third time, his head splits into seven pieces. At that moment Vajrapāni the demon was seen in space with a flaming thunderbolt in his hand, as though to split the head of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if he did not reply the rightful question asked up to the third time by the Thus gone One. Vajrapāni the demon was seen by the Blessed One and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Then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frightened and with hairs standing on end, sought the refuge and protection of the Blessed One said, Good Gotama, ask me, I will explain.
Aggivessana, you that say, matter is your self, do you wield power over that matter, as may my matter be thus, and not otherwise? No, good Gotama. Attend carefully and reply Aggivessana. What you said earlier does not agree with what you say now. Aggivessana, you that say, feelings are your self, do you wield power over those feelings, as may my feelings be thus, and not otherwise? No, good Gotama. Attend carefully and reply Aggivessana. What you said earlier does not agree with what you say now. Aggivessana, you that say, perceptions are your self, do you wield power over those perceptions, as may my perceptions be thus and not otherwise? No, good Gotama. Attend carefully and reply Aggivessana. What you said earlier, does not agree with what you say now. Aggivessana, you, that say, determinations are your self, do you wield power over those determinations, as may my determinations be thus and not otherwise. No, good Gotama. Attend carefully and reply Aggivessana. What you said earlier does not agree with what you say now. Aggivessana, you, that say, consciousness is your self, do you wield power over that consciousness, as may my consciousness be thus and not otherwise? No, good Gotama. Attend carefully and reply Aggivessana. What you said earlier does not agree with what you say now. What do you think, Āggivessana, is matter permanent or impermanent? Impermanent good Gotama. That impermanent thing, is it unpleasant or pleasant? Unpleasant good Gotama. That impermanent, unpleasant, changing thing, is it suitable to be considered; that is mine, that I be, that is my self? No good Gotama. Aggivessana, are feelings-are perceptions, --are determinations, --is consciousness permanent or impermanent? Impermanent good Gotama. That impermanent thing is it unpleasanat or pleasant? Unpleasant, good Gotama. That impermanent, unpleasant, changing thing, is it suitable to be considered, that is mine, that I be, that is my self? No, good Gotama. Aggivessana, a certain one clinging to unpleasantness, over powered by it, pressed down by it and reflecting it's mine, would think it's my self. Would he accurately understand unpleasāntness by himself or ward it off and abide? Good Gotama, how could it be. No, good Gotama, that would not happen.
Aggivessana, like a man, wandering in search of heartwood, would enter a forest with a dagger, seeing a tall, straight, new plantain tree he would cut its roots and top and felling it, would open up the sheaves, and would not come even to sapwood, so where is heartwood. In the same manner, Aggivessana, with your own dispute you being cross questioned, asked for reasons and we studying with you found you empty, useless and gone wrong. Have you said to these gatherings in Vesāli such a thing. I do not see a recluse, or brahmin, a leader of a crowd, a teacher of a crowd, or even one who acknowledges he is perfect and rightfully enlightened drawn into a dispute by me would not shiver tremble and sweat. Even a lifeless pillar drawn to a dispute by me would shiver and tremble, so what of a human being. As for you Aggivessana, there is sweat trickling down your forehead and some drops of sweat have pierced your over shawl and has fallen on the ground, on my body at the moment there is no sweat. Saying that the Blessed One disclosed his golden hued body to that gathering. When this was said,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became silent, confused, his form drooping, face turned down, unable to reply, sat down.
Then Dummukha the son of the Licchavis, saw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silent, confused, the form drooping, face turned down, unable to reply sitting. He said to the Blessed One; venerable sir, a comparison comes to me. The Blessed One said, say it Dummukha. Venerable sir, close to a village or hamlet, there's a pond, in it a crab lives. Then a lot of boys and girls approach the pond, descend it and pull out the crab on to dry land. Whenever the crab puts out a limb, a boy or a girl would cut it and destroy it, with a stick or a stone. Thus the crab with all his limbs destroyed, is unable to descend to the pond as before. In the same manner, the Blessed One has cut, broken and destroyed, all the distortions of views and the restlessness of Saccaka the son of Nigantha, and it is not possible that he should approach the Blessed One with the intention of a dispute. When this was said,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said thus to Dummukha the son of the Licchavis. Wait, Dhummukha, we have to discuss with good Gotama
[bookmark: BM2]Good Gotama, this view of mine, is also the view of all other recluses and brahmins. I think it is idle talk. How do the disciples of good Gotama, do the work in the dispensation, follow the given advice, dispelling doubts, become confident, and abide not relying on a teacher, in the dispensation of the Teacher. Here, Aggivessana, my disciples see whatever matter, in the past, future or present, internal or external, coarse or fine, unexalted or exalted, far or near, all that matter is not mine. I'm not that, it is not my self. This is seen with right wisdom, as it really is. Whatever feelings, whatever perceptions, whatever determinations, whatever consciousness, in the past, future or present, internal or external, coarse or fine, un -exalted or exalted, far or near, all consciousness is not mine. I'm not that, it is not my self. This is seen with right wisdom as it really is. Aggivessana, with this much, my disciples have done the work in my dispensation, followed the advice, dispelling doubts have become confident not relying on a teacher abide. Good Gotama, how does the bhikkhu become perfect with desires destroyed, the holy life lived having done what should be done, the weight put down, attained the highest good, the desire `to be' destroyed, and rightly knowing released. Here, Aggivessana, whatever matter, in the past, future or present, internal or external, coarse or fine, unexalted or exalted, far or near, all matter is not mine. I'm not that, it is not my self, This should be seen with right wisdom, as it really is, and the mind released without holdings. [2] Whatever feelings, in the past, future or present, internal or external, coarse or fine, unexalted or exalted, far or near, all feelings are not mine. I'm not that, it's not my self. This should be seen with right wisdom, as it really is and the mind released without holdings. Whatever perceptions, in the past, future or present, internal or external, coarse or fine, unexalted or exalted, far or near, all perceptions are not mine. I'm not that, it's not my self. This should be seen with right wisdom, as it really is, and the mind released without holdings. Whatever determinations, in the past, future or present, internal or external, coarse or fine, unexalted or exalted, far or near, all determinations are not mine. I'm not that, it's not my self. This should be seen with right wisdom, as it really is, and the mind released without holdings. Whatever consciousness, in the past, future or present, internal or external, coarse or fine, unexalted or exalted, far or near, all consciousness is not mine. I'm not that, it's not my self. This should be seen with right wisdom, as it really is, and the mind released without holdings. Aggivessana, when this much is done the bhikkhu is perfect with desires destroyed, the holy life lived, what should be done, done, the weight put down, come to the highest good, the desires `to be' destroyed, and rightly knowing is released. Aggivessana, the mind of the bhīkkhu so released is endowed with three nobilities: The nobility of vision, the nobility of method, and the nobility of release. Aggivessana, the bhikkhu so released honours, reveres, and esteems the Thus Gone One:. The Blessed One is enlightened, preaches for enlightenment, the Blessed One tamed preaches for taming, the Blessed One appeased preaches for appeasement. The Blessed One crossed over, preaches for crossing over, the Blessed One extinguished preaches for extinguishing.
When this was said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said thus to the Blessed One; We were bold and daring and thought should insult good Gotama with a dispute. One insulting a furious elephant would be safe, yet not a man insulting good Gotama. There is safety to a man disturbing a burning flame, but there is no safety to a man insulting good Gotama. A man insulting a venomous snake would find safety, yet one insulting good Gotama would not find safety. We were bold and daring and thought to insult good Gotama with a dispute. May good Gotama, accept tomorrow's meal from me together with the Community of bhikkhus. The Blessed One accepted in silence.
[bookmark: BM3]Then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knowing that the Blessed One had accepted addressed the Licchavis: Good Licchavis, listen. I have invited the Blessed One and the Community of bhikkhus for tomorrow's meal. Bring what ever you think is suitable. Then those Licchavis at the end of that night brought five hundred bowls filled with cooked rice.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too caused to prepare plenty of nourishing eatables and drinks in his own monastery, and informed the time to the Blessed One: Good Gotama, it is time, the food is ready. Then the Blessed One putting on robes in the morning and taking bowl and robes, approached the monastery of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and sat on the prepared seat together with the Community of bhikkhus. Then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with his own hands offered plenty of nourishing eatables and drinks to the Community of bhikkhus headed by the Enlightened One. Saccaka the son of Nigan. tha saw that the Blessed One had finished taking the meal and had put away the bowl, then he took a low seat sat on a side, and said to the Blessed One. May the excellent merits of this offering, be to those givers. Aggivessana, may merits accured from offerings made to you, not free from greed, hate and delusion, be to the givers. May merits accured from making offerings to me, free of greed, hate and delusion, [3] be to you.

[bookmark: n1][1] Bhikkhus, matter is impermanent. Feelings are impermanent. Perceptions are impermanent. Determinations are impermanent and consciousness is impermanent. Bhikkhus, matter is not self. Feelings are not self. Perceptions are not self. Determinations are not self, and consciousness is not self. All determinations are impermanent. All things are not self (rūpaṃ bhikkhave aniccaṃ, vedanā aniccā, saññā aniccā, sankhārā aniccā, viññānaṃ aniccaṃ. rūpaṃ bhikkhave anattā, vedanā anattā, saññā anattā, sankhārā anattā, viññānaṃ anattā, sabbe sankhārā aniccā, sabbe dhamme anattā. ti). This is the quintessence of the Teaching of the Blessed One, to drive this home is the realizatlion of the Teaching. These things, matter, feelings, perceptions, determinations and consciousness should be thoroughly understood first. It is for this purpose that the words of the Blessed One should be widely read, discriminatingly thought about and the essence taken.
[bookmark: n2][2] Whatever matter, in the past, future or present, internal or external, coarse or fine, unexalted or exalted, far or near, all matter is not mine. I'm not that, it is not my self, This should be seen with right wisdom, as it really is, and the mind released without holdings (yankinci rūpaṃ atītānāgata paccuppannaṃ ajjhatthaṃ vā bahiddhā vā olārikaṃ vā sukhumaṃ vā hīnaṃ vā panītaṃ vā yaṃ dūre santike vā, sabbam rūpaṃ `netaṃ mama nesohamasmi nameso attāti evaṃ 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isvā anupādā vimutto hoti). This selection shows how the mind is released from matter, and there are four more selections to show how the mind is released from feelings, perceptions, determinations and consciousness. These five together are the five holding masses which is equivalent to the self view. If someone makes an effort to undo his ties to at least one of these, he makes a steadfast attempt to lessen his self view. That is the training in the dispensation of the Blessed One. This kind of concentration is called `vipassanā' in Pali, which translates as `seeing with insight'.
[bookmark: n3][3] Merits accured from making offerings to me, free from greed, hate and delusion (mādisaṃ dakkhineyyaṃ āgamma vītarāgaṃ vītadosaṃ vītamohaṃ, taṃ tuyhaṃ bhavissati). The Blessed One tries to explain that offerings made to those free of greed, hate and delusion accure the highes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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